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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약리학교실 유경상 교수, 

2024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

 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경상 교수(임상약리학교실)가 5월 22일(수) 보건복지부

가 주최한‘2024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’에서 국내 초기 임상시험의 발

전과 제약 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.

 □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2005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되며, 이는 18세기 영

국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비타민C로 괴혈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임상시험을 시

작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되었다.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알리고 

연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

며, 임상시험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

상으로 표창하고 있다.

 □ 임상시험 유공 표창을 수상한 유경상 교수는 임상약리학 분야의 선도 연구자

로, 국내 초기 임상시험의 발전 및 제약 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해왔다. 유 교수

는 2005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약동력학실장

을 맡아 초기 임상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책임연구자로 수행하며, 매

년 다수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수행, 관련 자문, 그리고 병원 내 여러 진료과와 



- 2 -

맞춤약물요법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. 또한 2006년부터 2010년

까지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단(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KoNECT의 전신) 간사

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15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운영 방안 마련 

등 임상시험 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에 공헌해왔다.

   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중‘첨단 

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’ 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임상시험 효율화를 위

한 시스템 통합적 분석 기술 개발 및 적용, 다중 오믹스 바이오마커를 융합한 

초기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. 또한 2022년부터는 의과

대학의 임상약리학교실 주임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

 □ 유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“신약개발 임상시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

력하는 과정인데, 대표로 수상한 것이라 생각한다”며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

자 중심의 임상시험 연구와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”고 밝혔다. 유경상 

교수의 열정적인 연구와 헌신은 국내 초기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제약 바이오

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

으로 기대된다.


